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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현대미술의 아카이브 담론으로서 아트 아카이브 와 아카이브 아트 의 기초 ‘ ’ ‘ ’

개념을 정리하고 아카이브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이라는 매체적 특수성으로 , 

인해 기록학에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아카이브 아트를 새롭게 고찰한다 동시대 . 

미술의 새로운 경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아카이브 아트는 아카이브 구조나 방법론을 ‘

활용하는 미술작품이나 미술실천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아카이브 아트 관련 연구의 주된 ’ . 

특징은 권력자에 의해 평가 및 선별되었기에 아카이브를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평가하

고 미술가가 공적 영역에서 소외되고 결락된 역사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점에서 대항 , 

서사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반아카이브적 관점으로 현대 아카이브를 비판하. 

면서도 아카이브를 작품의 핵심적인 정체성으로 내세우는 모순적 특성을 드러낸다 따라. 

서 지금까지 전개된 주요 논의들은 기록의 진본성을 존중하고 기록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는 사례를 포괄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들과 대치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 

드러낸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학의 측면으로 아카이브 아트를 재정리해 유형을 분류하고. , 

각각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미술가가 활용한 아카이브 개념을 전통적인 기록학의 .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는 미술작품이 지닌 본래의 미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기록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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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vides a synthesis of the fundamental concepts of “art archives” and “archival 

art” while undertaking a reconsideration of the latter. Archival art refers to “artworks 

or art practices that utilize archival structures or methodologies.” Accepted as a new 

trend in contemporary art, archival art is evaluated as a counternarrative and reconstructs 

histories that are marginalized and omitted from the public sphere. This approach reveals 

the contradictory nature of criticizing the contemporary archive from an anti-archival 

perspective while simultaneously presenting the archive as a core identity of the work. 

Given the limited research on archival art, often with potential contradictions regarding 

record authenticity, this study expands the concept of archival art, includes archaeological 

aspects, classifies types, and analyzes their characteristics. By approaching artists’ 

use of archives from a traditional archaeological lens, this study broadens the scope 

of the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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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글1. 

년을 전후로 아카이브는 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고 관련 논의는 공공기록의 체계적 관리1990 , 

와 보존의 필요성을 넘어 문화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그중에서도 미술계는 아카이브를 가장 적극적으로 . 

채택한 분야 중 하나이다 물론 학술적 용어로서의 아카이브에 대한 고민 없이 전시 관련 도록이나 작품집 등을 . ‘ ’ , 

모아놓은 자료실을 아카이브로 혼동하거나 출처와 맥락을 알 수 없는 종이 더미를 아카이브로 평가하면서 마치 , 

유행처럼 오용하는 문제를 유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끊임없이 피력한 다양한 . 

주장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카이브를 사회에 정착시키고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했다, . 

새로운 개념으로서 기록학 용어인 아카이브가 현대미술1)에 끼친 영향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미술작품을 비롯해 미술2)의 범주에 있는 미술가 단체 전시 행사 등과 관련된 기록물 그 자체를 의미하, , , 

거나 이런 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여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아트 아카이브‘ (Art Archives)’3)이다 아트 아카이. 

브는 작품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미술가의 삶과 철학 나아가 개인의 영역을 통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 

역할을 한다 년대 이래로 아트 아카이브에 대한 요구는 공공기록을 넘어 미술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 2000 ,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게 되었고 관련 기관의 설립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국내에서 아트 아카이브로 , . 

평가할 수 있거나 구축 단계에 있는 기관으로는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서울시립미술관 아르코예, , , 

술기록원 백남준 아트센터 경기도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등, , , , , , 

이 있다 년대 후반부터 이와 관련한 연구도 꾸준히 발표되어 아트 아카이브 설립의 필요성 기관별 . 2000 , 1. 2. 

아트 아카이브 구축 사례 아트 아카이브의 수집 및 정리 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체계를 제안하는 주제들이 3. ,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술 영역 안에서 아카이브의 보존과 관리. , 

연구와 관련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카이브가 미술계에 끼친 영향력 두 번째는 아카이브 아트 이다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은 작가‘ (Archival Art)’ . 

나 작품과 관련한 기록물을 전시하는 아카이브 전시로 이어졌고 나아가 기록 생산이나 수집 분류 등 아카이브의 , , ‘

구조나 방법론 등을 활용한 미술작품이나 미술실천을 뜻하는 아카이브 아트로 확대되었다 아카이브 아트는 관련 ’ . 

연구가 미흡하여 이를 아카이브 미술이나 리서치 미술로 표현하기도 하고, Archival Art, Archive Art, Archiving 

등 영문명에서도 명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아카이브 아트의 본질을 연구Art . , 

하고 통일된 개념을 수용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기록학계에서조차 아트 아카이브와 아카이브 아트의 차이점을 . 

인식하지 못한 채 두 개념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공영역에만 편중된 학계의 관심을 방증하는 것이라 , 

할 수 있다 기록학계에서는 아직 주목받지 못했지만 미술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아카이브 아트 . , 

관련 주요 논문들은 주로 자크 데리다 나 미셸 푸코 발터 벤야민(Jacques Derrida) (Michel Foucault), (Walter 

할 포스터 등이 언급한 아카이브를 기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강수미 김남시Benjamin), (Hal Foster) ( , 2014; , 

김연희 김홍중 김향숙 김혜민 장민한 김혜민 백영주 이슬비2016; , , 2020; , 2011; , , 2021; , 2022; , 2012; , 2020; 

이주연 조사라 조선령 그중에서도 아카이브 열병 과 아카이브 충동, 2018; , 2022; , 2016), ‘ (Archive Fever)’ ‘

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추세이다(Archive Impulse)’ .

1) 본 연구에서 다루는 아카이브 개념이 현대미술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년대 이후 아카이브가 사회의 주요한 의미로 부상하면서  , 2000

논의되기 시작한 아트 아카이브와 아카이브 아트의 쟁점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현대미술 혹은 미술계로 표현한다. 

2) 본 연구에서의 미술이라는 용어를 예술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기록학의 범주에서 평가할 때 다른 예술 영역과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 ‘ ’ , 

이 있어 미술로 기재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미술가 역시 예술가나 작가 등의 표현이 있으나 미술가로 기재한다. . 

3) 아트 아카이브는 아트의 개념상 폭넓게 미술 아카이브 공연 아카이브 음악 아카이브 등 다양한 예술 영역 관련 기록물 혹은 기록물 ‘ ’ , , , 

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아카이브 아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대비되는 내용을 강조, ‘ ’

하려는 의도로 아트 아카이브로 표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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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기록학의 영역에서 아카이브 아트를 분석한 이경래 는 미술계에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미술 , (2020)

경향으로서 아카이브 아트의 성격을 살펴보고 기록학적 함의를 정리하였다 특히 할 포스터가 주장한 아카이브 , . ‘

충동은 아카이브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거나 전시로 조직되며 그 미적 기능을 확장하며 새로운 창의적 자원’

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전통 아카이브와 아카이브 아트를 대비하여 두 영역이 객관성의 본질에 . 

접근하는 태도에 차이점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를 미술의 영역에서 새롭게 재해석되는 아카이브의 대항 서사와 , 

내러티브를 수용한다고 언급한다 아카이브 아트 관련 논의가 현재까지는 기록학계에서 주목받고 있지 않으나. , 

연구 경향이나 영향력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 다른 연구로 이혜린 박주석 은 여성주의 . , (2020)

작가들의 협업으로 년대 영국 여성 노동자의 노동 현실과 그들의 삶을 아카이빙한 전시에 주목하고 기록학의 1970 , 

측면에서 그 특성과 가치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 제시한 사례는 년대 개념미술의 등장과 밀접한 . 1960

맥락에 있는 텍스트와 기록물을 활용한 미술작품으로 기존의 아카이브 아트와는 달리 기록의 객관성을 유지하려, 

는 점을 포착하고 이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을 보인다 이처럼 미술계에서는 현대미술과 아카. 

이브의 담론을 지속해서 생산하는 데 반해 기록학계에서는 관련 연구가 축적되지 못한 실정이다, . 

년대 이후 아카이브는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키워드로 인식되었다 아카이브 개념이 학문과 매체의  2000 . 

경계를 없애면서 관련 연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채 단기간에 걸쳐 비약적. 

으로 확장되었기에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한 영역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 

본 연구는 현대미술의 아카이브 담론으로서 아트 아카이브와 아카이브 아트의 기초적 의미를 규정한다 또 아카이. , 

브를 핵심적인 정체성으로 내세우지만 미술작품이라는 매체적 특성으로 인해 주로 미술계에서 다루어진 아카이, 

브 아트를 기록학의 연구 대상과 영역으로 새롭게 고찰하고자 한다.

현대미술과 아카이브  아트  아카이브와 아카이브 아트2.  : 

기록학계에서는 보존기록으로서 아카이브를 연구하고 이를 다양하게 활용하기도 하지만 비교적 관리적이고 , 

기능적인 측면에 집중해 왔다 반면 미술계에서는 아카이브의 관리뿐 아니라 미술실천과 행위 나아가 미술작품의 . , , 

형태 등 그 영역을 적극적으로 넓히고 있다 이러한 점만 놓고 단순히 비교하면 미술계의 아카이브는 마치 생동하. 

는 대상처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부단하게 담론을 양산한다 물론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아카이브를 수용하는 , . , 

과정에서 제대로 된 체계를 정립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할 것이다 이런 우려에도 년대에 접어들며 . 2000

급속히 확산한 아카이브 개념은 미술계에서 자발적으로 아카이브 설립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인프라를 갖추려는 

시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최근에는 기록학과 미술 모두에 능통한 아키비스트가 . 

배출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아트 아카이브를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바람직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미술계에서의 아카이브 쟁점은 크게 아트 아카이브와 아카이브 아트로 나눌 수 있다 아트 , . 

아카이브는 미술과 관련된 창작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수집한 것 중 영구히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록물 혹은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뜻한다 특히 이러한 기관들은 미술 기록의 수집과 정리 기술 서비스 등의 수행과 . , , 

관리의 범주를 넘어 기록 안에 담긴 정보와 기록 간의 관계를 밝히는 등 연구에 초점을 둔다 아트 아카이브를 .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미술관은 기록물의 생산 주체와 수집 방법에 따라 미술관이 자체적으로 생성한 

기록을 기관아카이브 또는 기관기록 으로 외부에서 생산되었으나 (Institutional Archives) (Institutional Records) , 

필요에 의해 기관에서 수집한 기록물을 매뉴스크립트 라고 분류해 관리한다 이호신 특히(Manuscript) (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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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기록인 매뉴스크립트는 미술계와 관련된 주제들 예를 들어 미술가 작품 미술 관련 기관 단체 전시 행사, , , , , , , 

매체 등과 연관된 기록을 의미한다 아트 아카이브의 많은 생산 주체 중에서도 미술가는 자신과 관련한 여러 정보. 

와 맥락을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록 생산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남긴 아카이브의 종류로는 . 

일기처럼 개인적인 기록을 비롯해 스케치 메모 작품과 전시를 증명하는 문서 전시도록 초대장 사진 신문 기사 , , , , , , 

등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주로 미술가 자신이나 가족에 의해 관리되고 미술관과 갤러리의 수집과 전시 작품이. , 

나 경매에서 판매되는 미술작품에 대한 공적인 정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Reed, 2017). 

미술가가 자신과 관련한 기록을 적극적으로 수집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앤디 워홀(Andy 

의 이다 앤디 워홀은 년부터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혹은 타인에게Warhol, 1928-1987) <Time Capsule> . 1974 , 

서 받은 물건들을 종이상자에 넣어 보관하였다 총 개의 상자와 캐비닛 서랍 개 대형 트렁크 하나로 구성된 . 569 40 , 

은 앤디 워홀 미술관 의 주요 소장품으로 한 사람의 삶을 그대로 <Time Capsule> (The Andy Warhol Museum) , 

보여주는 개인기록의 총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앤디 워홀 < 1> <Time Capsule 21> 

           

그림 앤디 워홀 의 아카이브들< 2> <Time Capsule 21>

한편에서는 앤디 워홀의 스케치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을 작품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Time Capsule>

있었으나 앤디 워홀 일기, 『 』4)에 기록된 다음의 내용은 워홀이 자신과 관련한 여러 기록을 스스로 아카이빙한 

것임을 드러낸다.

그는 매일 오는 수많은 우편물을 훑어보면서 편지 초대장 선물 그리고 잡지들을 어떤 타임캡슐 에 넣을 것인지 “ , , , < >

결정했다 여기서 타임캡슐이란 크기의 갈색 상자 수백 개를 말하는데 타임캡슐 은 시간이 지나면 . 25×45×35 , < >㎝ 

봉인되어 날짜를 기록한 다음 보관되었다 앤디 워홀.( , 2009).”

을 소장하고 있는 앤디 워홀 미술관 에서는 개의 상자를 <Time Capsule> (The Andy Warhol Museum) 569

각각의 컬렉션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 담긴 아이템들을 기록물 기술 표준인 , DACS(Describing Archives: A 

규칙을 적용해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은 대표적인 개인기록이라고 할 수 Content Standard) . <Time Capsule>

있는 일기 형식이 아닌 신문 사진 스크랩 서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한 사람의 주관적인 서술이 아닌, , , , , 

여러 매체에서 포착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기록이자 증거로 작용한다 이혜린 박주석( , , 

4) 앤디 워홀 일기 는 앤디 워홀이 자신의 일과를 팻 해켓 에게 작성하게 한 일지를 바탕으로 출간되었다 (Pat Hacket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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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워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아트 아카이브는 일차적으로는 작가와 작품을 이해하는 자료로서의 2018). 

가치를 갖고 나아가 작품만으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미술계 안에서 형성된 미술가의 삶과 철학 작품의 아이, , 

디어 타인과의 관계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

미술계에서의 아카이브에 관한 또 다른 관심은 기록 생산이나 수집 분류 등의 개념을 미술작품이나 미술실천과 , 

연결한 아카이브 아트이다 미술가들은 수집이나 분류 등의 프로세스를 활용하거나 직접 기록물을 생산하고 수집. 

해 작품에 활용했다 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기록물의 외형을 띤 미술작품들은 동시대의 미술 경향으로. 1960

서 사회적 변화에 민감했던 시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년대 후반에 이르러 사회 전반에 확산한 반전운. 1960

동을 포함해 학생운동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 성과 인종 차별 등이 변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학생이 중심이 된 , , . 

젊은 세대들은 그동안 만연했던 부조리와 차별을 변화시키고자 했고 사회적으로 등장한 새로운 이념에 열광했다, . 

이 시기의 미술가들 역시 반전운동에 참여하거나 주류 권력자들에게 대항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당연시되었던 미술의 물리적 형성 과정에 흥미를 잃게 되었다(Morris & Bonin, 

이를 계기로 많은 미술가가 사고와 의미를 강조하는 개념미술 로 성향을 바꾸었고 결과2012). (Conceptual Art) , 

적으로 작품에서 현실적인 발언을 강조하는 동시에 비물질적인 작품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새로운 용어로 보기 

시작하였다 즉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발언하려는 미술가들은 작품을 통해 자신의 (Lippard, 2012). , 

신념과 개념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자 했고 결과적으로 이전의 미학은 동시대에 유용하지도 특별한 , , , 

가치를 갖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보 매체의 발전도 동시대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 미술에서도 정보의 표현에 주목했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 , 

하기 위해 와 신문 텍스트 기록 이미지 영상 표 차트 등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미술가들은 TV , , , , , , .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조사해 기록하고 이미 공공기록물로 관리되는 대상을 , 

활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작품들은 대부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매체의 역할을 담당했고 역사와 . , 

사회 그리고 미술 사이를 더 폭넓게 탐구하기 시작하는 매개체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록학의 (Kalb, 2020). 

관점에서 보면 기록물로 인정될 수 있는 많은 대상이 실제로 아카이브가 아닌 미술작품으로서 논의되어 평가받‘ ’ ‘ ’

고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과거에 미술작품을 평가하던 절대적 기준 예를 들어 작가의 손으로 제작된 . , , 

창작물이어야 하고 미적 감상의 대상이어야 하며 작가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들이 , , 

희미해졌기 때문이다5) 이런 개념 정리를 통해 표면적으로 기록물인 형태가 왜 아카이브가 아닌 미술작품으로서 . 

평가받는지 기록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미술작품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대신할 수 있다, “ ?” 6).

5) 해당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마르셀 뒤샹 의 과 앤디 워홀의 를 들 수 있다 (Marcel Duchamp) <Fountain> <Brillo Box> .

6) 이 논문에서는 기록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미술작품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논쟁이 불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 ?” . 

인 특징에 반하는 많은 현대미술이 미술로서 인정받고 미술계의 평가대상이 되는 이유는 첫째 미술가 스스로 이를 작품으로 명명했‘ ’ , 

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적으로 미술의 권위를 부여하는 공간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진휘연 이러한 내용은 아서 단토. , ( , 2004). 

의 책 예술의 종말 이후 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세제 상자 중 어떤 것은 상품으로 슈퍼마켓에 진열되어 판매되(Arthur C. Danto) , 󰡔 󰡕

고 또 다른 것은 앤디 워홀의 로서 미술계에서 미술작품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미술계 에 의한 것이라고 , <Brillo Box> (The Artworld)

언급하고 있다 단토 본 논문에서 사례로 다루는 기록물의 형태를 띤 미술작품 들은 모두 미술계에서 미술작품으로서 인정( , 2004). ‘ ’ ‘ ’

된 것으로 이를 단순히 기록물이라는 매체적 특성만을 고려하여 아트 아카이브의 영역으로 평가할 수 없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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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스 하케 < 3> <Visitor’s Profile>

   

그림 < 4> <Visitor’s Profile>을 촬영한 아카이브

 

  

 

                                                      

이처럼 아트 아카이브와 아카이브 아트는 미술과 기록의 결합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이것이 평가되어 관리‘ ’ ‘ ’ , 

되는 영역에서는 확연히 다른 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그림 은 독일 출신 작가 한스 하케. < 3> (Hans Haacke, 

의 작품 의 일부이다 그가 밀워키 아트센터 에서 열린 전시 1936-) <Visitor’s Profile> . (Milwaukee Art Center)

기간 에 관람객의 설문 답변을 통계로 제작한 것이다 하케는 <DIRECTION 3 : eight artists> (1971.6.19-8.8) . 

년대 후반부터 여러 시리즈에 걸쳐 관람객을 작품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선보여 왔다 해당 작품에1960 . 

서도 전시 관람객 중 원하는 이에 한하여 이름을 제외한 개인정보 예를 들어 나이 출신 국가 거주 지역 미술 , , , , , 

관련 직업군 여부 연 소득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당대 사회적 문제나 정치 이슈를 묻는 말에 답하게 하였다, , . 

이 작품에 따르면 전시 방문객은 총 명이었고 설문에 참여한 이는 명이었다 하케는 관람객들의 33,315 , 3,842 . 

답변을 숫자로 환원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관람객의 참여를 작품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삼았, 

다7) 앞에서도 언급하였듯 기록물의 형태를 한 한스 하케의 은 작가가 작품으로 제작한 것으. <Visitor’s Profile> ‘ ’

로 아카이브 아트로 평가할 수 있다, ‘ ’ 8).

반면 그림 는 하케가 그림 과 동일한 작품 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전시 기획자 , < 4> < 3> <Visitor’s Profile>

하랄트 제만 이 촬영한 사진으로 아트 아카이브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진기록은 (Harald Szeemann) , ‘ ’ . 

게티 연구소 가 하랄트 제만의 아카이브 전체를 년 인수해 정리한 컬렉션 (Getty Research Institute) 2011 ‘Harald 

의 아이템 중 하나이다 해당 컬렉션은 총 개의 Szeemann papers 1800-2011, bulk 1949-2005, 1949-2005’ . 10

시리즈로 구성되고 그림 인 사진기록은 하케의 다른 작품을 촬영한 개의 아이템과 함께 , < 4> 22 ‘Series . Ⅳ

에 속해 있다 하랄트 제만은 Photographs, 1800, 1836-2011, Bulk 1957-2005’(255 boxes and 3 flatfiles)’ . 

년대부터 전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수집한 기록물들 가령 초대장과 보도자료 포스터 도록1960 , , , , 

사진 서신 등을 유실 없이 보관해왔다 이처럼 같은 대상을 다루고 있지만 아카이브 아트인 그림 은 미술작, . , < 3>

품으로서 미술관의 수집 대상이고 그림 는 아트 아카이브로서 기록으로서 아카이브의 수집 대상이 된다는 , < 4>

7) 실제로 한스 하케는 이 작품 이전에도 관람객을 작품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선보여 왔다 예를 들어 관람객들의 태어난  . 

곳과 거주지를 조사해 통계를 내거나 년 설문조사 형식으로 관람객들의 (<Gallery-Goers Birthplace and Residence Profile>), 1971

록펠러 주지사가 닉슨 대통령의 인도차이나 정책을 비난하지 않는 사실은 월 선거에서 그를 뽑지 않을 이유가 되는가 라는 질문“ 11 ?”

을 하고 투표하도록 했다, (<MoMA Poll>) . 

8) 한스 하케의 작품 은 제너럴리 재단 의 소장품이다 년 설립된 제너럴리 재단 <Visitor’s Profile> (Generali Foundation) . 1988 (Generali 

은 제너럴리 그룹 오스트리아 의 비영리 예술 단체로 현대 시각 예술 진흥의 목적을 위해 Foundation) (Generali Group Austria) 1988

년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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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미술계에서의 아카이브 담론은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기록물로서 아트 아카이브로, 

또 어떤 것은 미술작품인 아카이브 아트로 인정될 수 있다 물론 맥락 정보 없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를 온전히 . , 

구분하고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두 개념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대상의 생산 의도와 목적이다. . 

미술가가 처음부터 이를 작품의 의도로 작업했는지 혹은 기록으로 생산했는지를 파악한다면 그 차이는 비교적 , 

명확해진다. 

동시대 아카이브 아트의 두  가지 유형과 그  특징3. 

대항기억으로서 역사의 결락을 미술가의 주관성으로 결합하는 아카이브 아트 3.1 

아카이브 성향을 띤 미술작품은 년대부터 등장했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한 시기는 년대 1920 , 1960

이후부터이고 년을 지나면서 아카이브 아트, 2000 ‘ ’9)라는 새로운 용어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 

다루는 아카이브 아트의 대상은 년대 이후 제작된 작품이다 물론 이 시기 전에도 미술가들이 회화를 구성하는 1960 . 

하나의 요소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그리거나 기록의 형태를 이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년대를 기점으로 . 1960

미술가들은 이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 즉 형태적으로 완벽히 기록인 것을 작품으로 발표했고 그것이 미술 , , 

그 자체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당시에는 기록물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아카이브 구조. 

를 채택한 작품들을 개념미술의 범주로 구분했고 이를 따로 분류해 기록으로서의 개념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 ’ . 

현대미술에서 아카이브에 관한 다양한 담론은 자크 데리다 미셸 푸코 발터 벤야민 할 포스터 등이 아카이브를 , , , 

언급한 이후에 뚜렷하고 빈번해졌다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평가받는 인물 중 데리다는 년 런던에서 . 1994

열린 국제 콜로키움 에서 아카이브를 언급했고 당시의 강의록을 정리해 ‘Memory : The Question of the Archives’ , 

프로이트적 인상 이라는 부제를 붙여 ‘ (A Freudian Impression)’ Archive Fever󰡔 󰡕10)를 발간했다 데리다는 아카이. 

브의 개념을 시작 과 명령 의 뜻을 가진 와 유사하다고 밝혔다(commencement) (commandment) ‘Arkhē’ (Derrida, 

하지만 데리다는 기록학의 학술용어로서 아카이브에 접근했다기보다는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 연결하1995). 

였고 부재한 기억과 기원으로 회귀하려는 강박적인 반복 에너지로서 아카이브 열병을 설명한다 이슬비, ‘ ’ ( , 2020). 

데리다의 아카이브 이론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공간 자체에 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아카이브적 . 

개념들은 역사적 장소에 기반을 둔 것이고 과거 기록의 집합체가 아닌 동시대 인식론적 투쟁의 (Edwards, 2014), 

장소로 바라본다는 지점이다 이경래 데리다에 비해 현대미술과 아카이브의 개념을 연결해 여러 담론을 ( , 2020). 

제공한 사람은 할 포스터이다 포스터는 년 에 라는 글을 발표했다 아카이. 2004 October An Archival impulse . ｢ ｣󰡔 󰡕

브에서 발견할 수는 없지만 존재했을 법한 과거의 기록을 찾으려는 미술가들의 노력을 아카이브 충동이라고 , ‘ ’

언급하며 이를 설명하는 사례로 토마스 허쉬혼 타시타 딘 샘 듀란트, (Thomas Hirschhorn), (Tacita Dean), (Sam 

9) 아카이브 아트의 주요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오쿠이 엔위저 아카이브 구조와 재료를 취하는 미술작품 . (Okwui Enwezor) ‘ ’(Enwezor, 

에른스트 반 알펜 아카이브 모델을 다양한 형식으로 사용하는 미술 할 포스터2008), (Ernst van Alphen) ‘ ’(Alphen, 2014). (Hal 

망실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진 역사적 정보를 물리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Foster) ‘ ’(Foster, 2004).

10) 데리다와 포스터가 언급한 개념을 수용한 많은 전시가 현대미술에서의 아카이브 개념을 부각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인  . 

사례로 오쿠이 엔위저는 데리다의 에서 개념을 가져온 전시 Archive Fever Archive Fever : Uses of the Document in ≪󰡔 󰡕

를 기획하며 주로 사진과 영상 작업을 중심으로 전시를 설명하였다 작품들을 아카이브와 기억 아카이브와 공공 Contemporary , . , ≫

정보 아카이브와 트라우마 아카이브와 민족 아카이브와 정체성 아카이브와 시간 사이의 관계를 직면하는 매체로 설명하며 현대미, , , , 

술에서 아카이브의 관계성과 특징을 언급하였다(Enwezo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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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품을 제시한다Durant) . 

그림 타시타 딘 < 5, 6> <Girl Stowaway>

그중 하나의 예로 타시타 딘의 작품 소녀 밀항자 는 우연히 얻게 된 진 제이니< (Girl Stowaway)> (Jean 

라는 소녀의 사진을 토대로 기록되지 않은 한 사람의 흔적을 풀어낸 분짜리 흑백 영상이다 타시타 딘은 Jeinnie) 8 . 

조사를 통해 세 가지 사실 진 제이니가 실존 인물이고 영국으로 향하는 세실 공장 에 탑승했으, , (Herzogin Cecilie)

며 그 선박이 사우스데본 해안의 스테어홀 만 에서 난파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는 실존 , (Starehole Bay) . 

인물의 사진이라는 단서를 기반으로 선박이 난파되는 시점에서 제이니가 목격했을 법한 상황들 예를 들어 갑판 ,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파선된 상황 등을 보여줌으로써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충분히 있을 법한 일들에 

작가적 상상력을 결합한다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꾸며진 현실은 실제로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 , 

있는 가능성만을 담고 있다 이런 특징을 두고 할 포스터는 미술가의 아카이브 충동을 공공영역에서 기록하거나 ‘ ’ . ‘ ’

아카이브에 보관하지 않는 역사를 재구성하는 드러내는 미적 행위로 설명하고 이를 대항기록 혹은 대항서사로 , 

풀어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향을 받은 미술가들은 아카이브의 개념을 활용하며 역사에서 다루지 않거나 기록되. 

지 않은 사라진 대상에 관심을 쏟고 이들의 역사를 새롭게 재구성하며 대안적 역사를 구축하려는 특성이 있다, , . 

따라서 역사적으로 소외되었거나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홀로코스트나 전쟁, , 

의 희생자 혹은 생존자들을 주제로 다루거나 역사가 기록하지 않는 소시민들의 흔적을 추적해 작품의 소재로 , 

끌어오기도 한다 이혜린 이런 점에서 할 포스터가 아카이브를 바라보는 시각을 유추할 수 있고 더 넓게는 ( , 2021). , 

미술계 내에서 이뤄진 아카이브 아트 연구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타시타 딘의 사례에서 보았듯 그동안 아카이브적 미술실천과 관련된 연구는 아카이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 

먼저 아카이브는 권력을 지닌 누군가 들 에 의해 평가되고 선별되므로 과거의 모든 흔적을 담고 있지 않다 이로, ( ) . 

써 주관적 선택에 의한 잘못된 폐기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아카이브가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 ’ . 

지 않음을 끊임없이 부각하고 모든 역사를 담지 않는다는 점에서 편파적 성격의 단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함의, . 

에 의하면 아카이브는 누군가에 의한 평가가 전제되기에 선택된 기록이자 기억이고 이것들을 보존하는 장소이기, 

에 권력의 반대편에 위치하거나 역사적으로 덜 중요한 인물과 사건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 

평가가 선행된 후의 결과물인 아카이브는 선별된 것과 배제된 것을 구별 짓고 주관적 선택으로 남겨진 잔재이다, . 

이는 곧 아카이브가 공백을 지닌 대상이자 완전하지 않은 장소이며 치우친 역사임을 역설한다 이런 시각이 바로 , , . 

미술계에서 다루는 아카이브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의 아카이브 아트 연구는 아카이, 

브를 신뢰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아카이브 아트적 특징이 전통적인 기록 가치의 경계를 넘어 . 

아카이브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지평 확장에 일조한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아카이브 열병이나 아카이브 , ‘ ’ ‘

충동의 개념을 미술적 장치로 활용하며 가장 강하게 환기된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동시에 아카이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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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의미를 부정한다는 측면도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경래 물론 지금까지 논의되고 수용된 ( , 2020). , 

아카이브 아트는 미술가의 창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카이브 충동과 학문 영역으로서 기록학의 해석 사이에 간극

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아카이브 아트와 전통 아카이브로 구분하기도 한다 미술작품들은 미술가의 주관을 , . 

드러낸 것이기에 기록으로서의 객관성에 주목하거나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아카이브를 주요 정체성으. 

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현대 기록학과 충돌하는 지점으로서 반 아카이브적인 시각을 견지해왔음을 스스로 ‘ ( ) ’反

드러낸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대항기억으로서 역사의 결락을 기록 정보로 구축하는 아카이브 아트 3.2 

동시대 미술 경향으로서 지금까지의 아카이브 아트는 현대 기록학의 개념과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평가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아카이브 아트에서 아카이브의 맹점으로 언급하고 있는 . 

기록의 평가와 선별은 기록관리의 핵심 과정 중 하나이다 평가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기관의 설립 목적과 . ,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록학에서는 여러 기준을 통해 가치 있다고 평가된 기록물만 아카이브에 보존되는 , 

것이 당연한 논리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관점에서는 누군가의 평가 때문에 남겨진 기록만 보존한다는 점이 . 

곧 객관성의 배제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경중은 다르지만 기록학 내부에서도 기록을 지배적인 . , 

권력의 결과물이나 정치적인 개체로 평가하는 의견이 있듯 아카이브를 완전무결하거나 숭고한 대상으로 바라보, 

지는 않는다 또 기록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것 역시 인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 . , 

여러 아카이브를 대조하며 결락을 보완하고 공공영역에서 수집하지 못하는 대상을 개인의 영역에서 다루기도 , 

하며 아키비스트가 지닌 권력과 편견을 배제하고 사회적으로 폭넓은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존재,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처럼 그동안 아카이브 아트가 대항기억으로서 반아카이브적 특성에 주목했다면. , 

반대로 본 연구는 아카이브의 진본성을 존중하고 사실을 증명하려는 작품들을 아카이브 아트의 새로운 유형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카이브의 구조나 방법론을 활용하는 미술가 중에는 작품에서 원자료의 출처와 . 

그 안에 담긴 정보를 존중하고 기록물의 물리적 개념적 특성을 반영하는 이들도 많다 따라서 아카이브를 활용한 , · . 

미술작품 연구는 이를 미술사의 영역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기록학적 대상으로서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이 , 

필요하다 이혜린( , 2021).

그림 한스 하케 < 7, 8> <Shapolsky et al. Manhattan Real Estate Holdings, 

부분a Real-Time Social System, as of May 1, 1971> 

   

실제로 많은 미술가가 작품에서 주관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인정

받기 위해 아카이브를 활용해 왔다 예를 들어 한스 하케는 년대 이후부터 반전운동을 시작으로 정치권력과 .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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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미술계 안에서 기능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해 왔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던 하케는 상위 에 . 1%

속한 개인들이 막대한 부와 부동산을 소유하고 탈세로 그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적극적, . 

인 태도로 정치문제와 제도비판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 온 만큼 그는 뉴욕 부동산을 작품의 주제로 삼아 유명 , 

부동산업자인 샤폴스키 그룹과 솔 골드먼 알렉스 딜로렌조 에 주목(Shapolsky) (Sol Goldman), (Alex DiLorenzo)

했고 이들의 실명을 작품에 거론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하케가 작품에서 제시하는 정보들은 명료하다 그림 . . < 7, 

은 하케의 작품 8> <Shapolsky et al. Manhattan Real Estate Holdings, a Real-Time Social System, as of 

중 일부로 그림 은 샤폴스키 그룹이 소유한 부동산의 사진과 주소 층수 실소유자와  주소May 1, 1971> , < 7> , , , 

대출금액 토지의 금전적 가치 등이 표기하고 그림 는 지도 위에 해당 부동산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하케, , < 8> . 

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하는 데 공공기록물을 활용했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 

구겐하임미술관 은 공식적으로 뉴욕 부동산에 관한 두 작품 과 “ (The Guggenheim Museum) <Shapolsky et al.> <Sol 

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Goldman and Alex DiLorenzo> 11) 그러나 공공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 

나는 대중에게 공개된 뉴욕시 등기 사무소 의 기록물을 활용했다(the city Registrar’s office) .”(Siegel, 1988). 

미술가로서의 주관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중립적으로 이해하려는 하케의 의도는 조사 방식, 

으로 귀결한다 전통적인 미적 감상의 대상과 방식으로서 작품을 드러내지 않고 직접 관찰한 현상을 효과적으로 . , 

전달하기 위한 도구이자 사회적 이슈를 제공하는 매체로 형성하는 것이다 자신이 강조하는 바를 구체화하는 방법. 

으로 사진기록과 텍스트를 배치하고 타당한 증거로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공기록물을 활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 . 

미술을 사회 문제와 연결하고 복잡한 관계를 조금 더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것이다, (Skrebowski, 

실제로 이 작품에서 활용된 뉴욕시의 공공기록물은 시민들에게 공개되던 것으로 하케가 이를 소재로 2008). , 

선택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 내역을 열람하거나 아키비스트들이 추가적인 기술 이 필요할 때만 조사하였, ( )記述

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기록들은 연구 목적보다는 조사의 기초 정보로 쓰이거나 정책 입안 과정에서 유용하게 . 

사용하고 정책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는 설명책임성을 지니기에 어떤 행위를 증명하거나 (Penner & Dodge, 2019), 

사건들의 사실관계를 추적하거나 법적인 송사가 발생했을 때 법적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Shepherd & Yeo, 

하지만 하케는 공공기록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영역을 넘어 이를 미술의 소재로 확장한 예라고 할 수 2003). 

있다. 

이와 같이 어떤 대상이나 사건의 증거적 가치를 지닌 기록을 작품의 주요 소재로 다루는 미술가들은 자신이 ,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결코 허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원자료의 내용에 가치를 부여한다 정보 위주로 . 

작품을 구성하는 하케의 방법론은 많은 사람에게 동일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한 인터뷰에서도 그는 공공기록물 등 공적인 영역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강력한 영향력을 언급했고, 

이런 정보들이 사회구조에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Siegel, 1992). 

11) 한스 하케는 년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예정된 개인전 에서 부동산을 다룬 작품 두 점을 공개하기로  1971 <Hans Haacke: System>

계획했으나 출품작을 조사하던 미술관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전시 취소 통보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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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산투 모포켕 < 9> <Black Photo Album / Look at 

me : 1890-1950>

아카이브를 통해 사실을 증명하는 또 다른 사례는 산투 모포켕 의 작품 (Santu Mofokeng, 1956-2020) <Black 

이다 여타의 미술가들이 직접 작품을 생산 창작 했다면 모포켕은 Photo Album / Look at me : 1890-1950> . ( ) , 

년부터 년까지 타인이 찍은 사진들을 수집해 자신의 작품으로 발표했다 수집 대상은 년부터 1890 1950 . 1890 1950

년까지 촬영된 것으로 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산층 노동자들을 찍은 가족사진이다 모포켕이 사람들의 사진을 , . 

직접 촬영하지 않고 이미 인화된 사진을 수집한 이유는 평범한 흑인들의 사진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선입견을 , 

없애고 실존 그대로의 모습을 알리려는 의도였다 그가 이런 작업에 몰두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의 현실과 타인이 바라보는 시선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아카이브를 비롯해 . 

도서관과 박물관에 소장된 흑인 이미지들과 거대한 격차를 형성하였고 역사교육에서조차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 

었다 흑인의 실체와 삶을 바로잡으려는 시도 속에서 모포켕은 비로소 아파르트헤이트 로 인해 벌어진 . (apartheid)

죄악의 규모와 파급력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주도한 인종차별 (Mofokeng, 2000).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서 아프리카 대륙은 정치적인 문제로 외부와 단절되었고 이런 상황은 아프리카인, 

을 향한 폐쇄적인 시각 형성에 일조했다 소수의 백인이 이끈 정부는 국가가 후원한 출판물에서 흑인을 변화에 . 

소극적이고 오래된 시골과 부족 문화에 영원히 갇혀 있는 소극적인 존재로 묘사하도록 했다, (Dodd, 그 2015). 

결과 당시 생산된 이미지들은 남아프리카의 공공 박물관과 갤러리 도서관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이를 사실로 , , 

둔갑시켰고 아프리카를 실제로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행기와 소설 대중 매체에서 간접적으로 겪은 아프리카, , 

를 현실로 곡해하였다 이처럼 서양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아프리카 대륙을 물리적으로 식민지화하기 위한 정형화. 

된 모습들을 만들어 왔고 수 세기에 걸쳐 아프리카의 이미지를 비판 없이 수용하도록 강요했다 장용규, ( , 2000).

따라서 모포켕은 원시생활이나 부족 문화 초원과 야생동물 등으로만 형상화되는 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인들의 , 

이미지를 대신 이들에 대한 사실적인 접근을 유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선택한 방법은 자신이 수집한 사진 , . 

속 피사체들을 실존 인물로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는 사진기록의 수집 주체였기에 각각의 사진의 내용과 맥락 . ,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흑인 원로들에게 자문하거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형성된 지역을 찾으며 집요하게 인물 , 

정보를 수소문했다 사진 뒷면에 남겨진 메모는 이미지만으로 정보를 찾는 한계를 보완하는 데 유용했고 피사체를 . ,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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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진 속 피사체들의 정보를 조사해 기록하였다< 10, 11> .

오랜 조사를 거쳐 모포켕은 사진 속 피사체들의 이름과 직업 고향 생몰년도 가족 관계 사망 이유 등을 밝혀냈, , , , 

다 추가로 사진의 촬영연도와 촬영장소 사진의 재질도 기록했다 피사체가 두 명 이상일 경우 그들의 관계를 . , . ,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기록 생산자로서 탁월하다고 느낀 부분은 자신이 정리한 정보의 출처를 기재해 신뢰성을 . , 

높이고자 한 점이다 사진으로 인종차별을 다룬 수많은 사진가가 있지만 모포켕은 여러 구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 

서 내용 외에도 이들과 관련한 정보를 기록하는 행위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기록 요소와 정보에 초점을 두면서 ,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과 대상을 사실로 반영하려는 목적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모포켕의 이 작품은 다큐멘터리 . 

사진뿐 아니라 기록물로서 가치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모포켕의 시도는 (Enwezor & Okeke-Agulu, 2009). 

공공아카이브에서 소외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사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가능성의 모색이자 실행이다 이런 사례. 

야말로 아카이브 아트로서 역사의 결락을 다루지만 미술가의 상상이나 허구를 배제하고 기록의 내용과 정보로 , 

대항기억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현대 아카이브의 관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스 하케와 산투 모포켕의 사례에서 설명하였듯 미술가 스스로 기록 요소를 강조한다면 사건이나 인물 현상, , 

을 다룰 때 아카이브의 구조와 내용을 활용하면서도 기록물의 정보와 맥락을 비교적 객관적 입장에서 견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 요소가 자신의 주장과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길 기대한다 이런 점에 기초하여 아카이브 . 

아트가 아카이브 구조와 방법론을 형식으로 하는 미술작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정의하면 사실을 증명하고 ‘ ’ ,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반영하고자 아카이브를 생산하고 활용한 미술작품 또한 이 범주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그동안 아카이브 아트로 연구되지 않았던 기록물의 물리적 개념적 특성을 반영한 . ·

미술작품들의 내용과 맥락 발언에 대해서도 기록학의 관점으로 탐색하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 

마치는 글  기록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아카이브 아트의 함의 4.  : 

미술작품은 본질적으로 기록의 성격을 갖고 있다 시간이 축적되며 쌓인 미술가들의 흔적과 창작 과정을 오롯이 . 

담아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미술작품이 미술가의 기록이라는 광의적 표현이 아닌 실제로 년대 이후 . , 1960

미술가들은 형태적으로 기록물로 평가할 수 있는 여러 매체를 작품의 영역에 끌어들였다 사회적 변화 속에서 ‘ ’ . 

나타난 이러한 흐름은 스티븐 루바 의 말처럼 미술계가 미술작품을 기록으로 읽기 시작하면서(Steven D. Lubar) , 

작품이 기록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Luba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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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구조와 방법론을 형식으로 하는 아카이브 아트는 기본적으로 대항적 성격을 갖고 있다 년대 . 1960

기록학에서도 기록학 행동주의 혹은 아래로부터의 역사에 주목해 주류 기록학에서 다루지 않던 대상과 영역에 ‘ ’ ‘ ’

관심을 쏟았듯 미술가들 역시 소외된 대상을 풀어내려는 진보적 행동으로 일관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 . 

아카이브 아트로 논의된 작품이나 스스로 자기 작품을 아카이브적이라고 여기는 평가에는 주류에서 결락되거나 

배제된 대상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 이런 경향들은 아카이브를 주요한 정체성으로 삼으면서도 현대 기록학 . , 

용어로서의 아카이브와 그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한다 그 원인은 기록의 무결성과 진본성에 큰 의미를 두지 ‘ ’ . 

않고 타인의 기록물을 활용하면서도 원자료의 형식과 내용 출처 맥락 정보 등을 존중하거나 제공해야 한다는 , , , 

의식으로 귀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록물의 원자료로 접근한다기보다 오히려 원본을 가공하거나 변형해 이미. 

지를 강조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의 일부로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독창적인 창작이 우선시되는 영역이라. , 

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같은 이유로 기록학적인 가치를 높게 평가하거나 기록학의 연구 대상으로는 수용되지 , 

못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 기록물의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사례도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는 , . 

미술작품의 형식과 목적이 기록을 위한 미술인지 기록물의 이미지를 위한 것인지를 분석함으로써 구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이들은 미적 가치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기록을 선택하고 반대로 어떤 (Taylor, 1979). , , 

작가들은 기록이 지닌 특성 자체에 방점을 둔다 두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 , 

냐에 따라 상반되는 과정과 결과를 가져온다 기록으로서의 요소를 중시한다면 정보와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드러. 

내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록 정보를 존중하는 미술가들의 태도는 아키비스트의 목적과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 , 

그들은 왜 기록하는가 혹은 왜 기록물을 활용하는가 에 대해 스스로 묻고 고민한다 이는 미술가들의 기록 ‘ ?’, ‘ ?’ . 

의지를 내포한 것으로 이혜린 이러한 태도는 작품의 기획 단계부터 완성까지 자연스럽게 유지될 것이다( , 2021), . 

물론 본 연구에서 사례로 든 미술가들 역시 기록을 절대적으로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인 대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

다 그럼에도 이들은 작품을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동시에 어떤 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 

재료로 바라본다 이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신뢰성과 타당성을 강조하고 이를 미적 행위로 발전시켜 수용한다는 .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아카이브가 사회 전반에 걸쳐 점차 중요하게 부상하며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기초, 

적인 개념조차 혼재해 사용하는 아카이브 아트와 아카이브 아트의 개념 정리를 목적으로 한다 또 현대미술에서의 . 

주요한 아카이브 담론이지만 미술작품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록학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아카이브 , 

아트를 기록학의 측면으로 수용하고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새로운 대상과 방법론의 제시는 미술작품의 본래의 . 

미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미술가의 사회적 기록으로서 분석해 가치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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